
트라피체

 

‘트라피체가 선보이는 새로운 감각의 와인, 다다’

다다 391 아트 말벡
DADA #391 ART MALBEC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말벡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6-18℃

테이스팅 노트 퍼플 레드 컬러의 와인으로 체리, 잘 익은 자두의 프루티한 아로마가 느껴진다.

미디엄 토스트의 아메리칸 오크 배럴에서 숙성하여 바닐라와 코코아의 풍미가

느껴지며, 부드럽고 잘 녹아든 타닌감이 조화를 이루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 부드러운 치즈 / 단단한 치즈 / 훈제, 염장 음식 /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당도 바디

제품설명 다다(DADA)는 1900년대 초반, 기존의 예술 형식과 관습을 거부한 예술 운동 ‘다다이즘’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이름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을 즐기는 소비자를 위해 탄생한 브랜드이다. 지역이나 품종 중심의 전형적인 접근

대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더욱 쉽고 즐겁게 다가가고자 한다. 트라피체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질적인

감각에 집중해 생산된 와인으로, 품목별 블렌딩, 오크 토스팅, 당도 등을 달리하여 고유한 캐릭터를 표현한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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